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김현정 의원님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패널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금융업계 관계자, 
시민·소비자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제가 정무위원회에 몸담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직접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미국 사모사채 국내 판매 문제, 역외펀드의 국내 직판에 대한 문제점, 벨기에
펀드 피해자의 재조정 요구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 선진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감시가 시장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들의 제언이 모여, 금융감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비자 중심 시스템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금융감독 체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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